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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2015년 하반기부터 중국정부가 지원·장려 해왔던 해외투자는 그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됨.
2016년 11월 28일, 중국 중앙정부 4개 부처는 공동기자 간담회에서 향후 해외
투자 심사는 진실성 여부에 중점을 두겠다고 표명함.
최근 이러한 중국정부 정책의 기조 변화는 외환보유고 감소, 위안화 평가절하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트럼프 신정부 등장과 미국 금리인상, 위안화 국제화 등 요인으로 인해 중
국의 해외투자를 둘러싼 거시 환경은 위축될 전망임.
이에 따라 향후 상당기간 중국의 대외투자는 감소될 전망이며, 그동안 중국투자
를 적극 유치해왔던 우리 나라 지방자치 단체들은 대응 전략 마련이 요구됨.

� 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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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 현황

2015년� 하반기부터�중국의�해외직접투자의�성장세가�둔화되기�시작함.

□ 2015년 하반기부터 둔화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OFDI: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성장세가 최근 위안화 환율 평가절하, 외환 보유고 축소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인지, 혹은 중
국의 OFDI 기조 변화에 따른 중기적인 정책 전환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비금융 부문 OFDI는 2016년 1~2월간에는 전년 동기간 대비 
72.8% 성장한 299.2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동년 1~8월 이후에는 성장세가 전년 동기간 대
비 53% 수준으로 둔화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최근(2016.11.28) 중국 중앙정부 4대부처가 기자 간담회를 갖고, OFDI 정책
기조 전환을 의미하는 메시지를 공포함.

- 2016년 11월 28일, 4대 중앙정부 부처(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인민은행, 외환관리국)
는 공동기자 간담회에서 ‘정상적인 해외 투자는 지원하나, 투자의 진실성에 대해 심의를 강
화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함.

이에�대한�WSJ의� 해석은�중국정부의� OFDI� 정책�기조의�전환임.

□ 4대 부처 간담회(2016.11.28)에 대한 WSJ의 해석과 전망은 다음과 같음.
- 국무원이 조만간 자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엄격히 통제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임. 중국 기업의 

해외 M&A규모가 100억 달러를 초과하거나 해외 부동산 인수 대상이 10억 달러 이상일 경
우 인수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규제안의 핵심임. 중국기업이 핵심 사업 분야와 무
관한 곳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에도 제한이 가해질 것임. 외국 상장사 지분 10% 
이하를 매수할 경우, 심사에 나선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임. 

- WSJ의 분석은 중국이 해외기업 인수합병과 투자에 대해 ‘지원’에서 관리감독 강화 등 ‘억제
책’으로 선회하려는 배경에는 위안화 가치하락의 영향으로 자본유출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데 근거함. 일부 중국기업들이 해외기업 인수를 내세우며, 사실상 국내 자산을 해외로 빼돌
린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이번 OFDI 제한조치가 공산당 19차 당대회 개최시기인 2017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음. 즉 금년 가을로 예정된 시진핑 2기 정부 출범 전까지 금융시장을 안
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해석임.



■
중
국

- 3 -

2.� 원인과�분석

2009년부터�중국정부는� OFDI� 지원하기�위해�여러�가지�지원·장려정책을�시행하였음.

□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한 성장모델의 전환과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위안
화의 국제화’를 배경으로 중국정부는 2009년부터 OFDI를 본격 지원·장려하기 시작했음.

-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국무원은 <정부심사투자항목목록>을 수정하여, 중국기업
의 해외투자 시 요구되는 필수조건을 대폭 경감시켰음. 그 결과,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정부
에 보고만하면 별도 심의절차 없이 OFDI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변경됨.

□ 이러한 지원·장려 기조는 2014년과 2015년에도 지속되었음.
- 2014~2015년간 역시 <정부심사투자항목목록>을 두 차례 수정하였고, 아울러 국가발전개혁

위원회, 상무부, 외환관리국은 <해외투자 관리방법>, <해외투자 항목심사보고 관리방법>, 
<직접투자 외환관리정책의 진일보 간략화 및 개선에 관한 통지>를 공포하거나 수정하여, 더
욱 OFDI를 장려하였음. 

- 상기 문건의 공통점은 OFDI에 필요한 행정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는데 있음.
- 그 결과, 중국의 OFDI는 2015년에는 1456.7억 달러(금융 및 비금융 투자 포함)로 중국 역

대 최고점을 기록한 바 있음.

하지만�이러한� OFDI� 장려�기조는� 2015년� 하반기부터�그� 흐름에�변화가�감지되었음.

□ 당시에는 명문화 된 규정의 변화는 없었지만, 우선 외환관리국에서 OFDI용 자금의 출처와 
용도에 대한 심의를 엄격하게 하기 시작했으며, 또한 투자용 외환매입 시 제출서류가 추가
되었음.

- 중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투자액이 큰 OFDI기업은 신청서류 제출 전에 외환관리국에서 
면담 과정을 거치도록 했으며, 이 ‘면담’에서 투자의 ‘진실성’을 증명해야 했음. 이는 이전 
절차 간소화를 위한 규정 개정을 통해 OFDI의 심사권을 상업은행에 주었던 것을 다시 중앙
정부(외환관리국)가 회수했다는 것을 의미함.

- 그 결과, 2015년 하반기 이후 OFDI를 진행하려는 중국기업들은 이전보다 중앙정부나 상업
은행의 승인 시기가 더 길어졌음.

□ OFDI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 변화가 표명된 것은 2016년 4월 13일자로 대외 공개된 <해외
투자 항목심사보고 관리방법(의견 청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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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2014년 5월자로 제정·실시되고 있는 기존 <해외투자 항목심사보고 관리방법>의 수정
을 위해 수정초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구하는 절차임. 동 의견청구 절차는 
2016년 5월 13일자로 마감되었음.

- 하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에까지 새로 수정된 <해외투자 항목심사보고 관리방법>이 공포
되거나 알려지지 않은 상태임.

- 비록 공개된 동 ‘의견 청구안’의 기조 역시 OFDI의 간략화이나, 2016년 후반기부터 변화된 
거시경제 변화(환율, 외환보유고)와 트럼프 신행정부 등장 등을 고려할 때, 향후 확정될 수
정안은 전혀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임.

- 참고로, ‘의견 청구안’에 공개된 수정안은 다음과 같음.
· ‘제7조 중국 측 투자액 10억 달러 이상 프로젝트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승인을 요구한

다,’ 조항 삭제. (투자 한도 확대 및 인허가 간략화)
· ‘제10조 중국 측 투자액 3억 달러 이상 M&A 혹 입찰 항목에 대해 국가 해외투자정책 항

목에 부합한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심사한다,’ 조항 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심사규정 
삭제’ (투자 인허가 간략화)

· ‘제11조 지방 소재기업의 OFDI에 대한 지방정부 인허가 절차 생략’
· ‘제12조 제출 서류 간소화’ (제출서류 중 은행융자 의향서 삭제) 
· ‘제16조 국무원 서류(심사의견) 제출 절차 간소화’
· ‘제29조 서류 간소화’ (정보보고확인서 획득 의무 삭제)
· ‘제32조 투자 인허가 범위 축소’ (이전 인허가 대상이었던 홍콩·마카오특별행정구 삭제)

□ 4개 중앙부처 공동 기자 간담회(’16.11.28)에서는 이전에 자주 등장하던 ‘투자절차 간략화’ 
‘정부부처 심사권한 축소’ 등의 키워드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편이성과 리스크 
예방의 결합’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실시’ 등과 같은 이전과 다른 기조를 보여주는 키워드
들이 등장했음. 

□ 실제 4개 중앙부처 공동 간담회 이후, 각 부처는 일련의 정책을 공포·제정하여 OFDI 기조를 
명확하게 전환시킴. 각 부처에서 추가로 공포·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외환관리국(2016년 11월 29일)은 공식 SNS(위챗)를 통해 ‘향후 허위 대외투자 행위를 단속
함’이라는 성명을 발표. 이후 외환관리국은 별도의 문건이나 공문 발표 없이 투자액 500만 
달러 이상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투자신청서 접수 전에 외환관리국에서 ‘대규모 투자 보고’
를 진행하여 심사를 받도록 지도하고 있음. 동 심사에는 투자거래의 진실성, 완성도를 평가
하고, 자체 기준을 통과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은행이 투자관련 외환업무를 처리하도록 외
환관리국이 동의를 해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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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부(2016년 12월 2일)는 대외투자합작 정보서비스시스템(OFDI 관리시스템)에 통지문을 
게시함. 동 통지문에서는 OFDI에 대한 진실성 검사를 위해, <해외투자 관리방법>에서 규정
한 기존 제출서류 외에도 ‘이사회 결의서’ ‘출자협의서’ ‘공인회계사 인증을 거친 재무제표’ 
‘OFDI전 사전업무 처리현황 설명서(F/S. 투자금액출처, 투자환경 분석평가 포함)’ ‘CEO가 
서명한 진실성 담보서’ 등을 추가 제출 요구를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기존 5건의 제출서류가 
9건으로 늘어났음. 

- 이후 추가로 상무부가 밝힌 규정을 보면, OFDI ‘진실성’ 규명에 중점을 두기 위해 기업이 
OFDI 실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업내부 결정 절차(이사회 결의 등)를 밟았는가? 해외 입찰
시 투자주의 심사보고를 진행하였는가? OFDI시 타당성 보고서(F/S: Feasibility Study)를 
작성하였는가? F/S 결과를 분석하였는가? OFDI시 자금 출처는 타당하고 가능하가? 등을 
평가기준으로 판단함. 

- 인민은행(2016년 12월 28일)은 <금융기구 거액거래와 의심거래보고 관리방법>을 수정하여,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거액 현금 거래 기준을 기존 20만 위안(약 3,400만원)에서 5만 
위안(약 8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함. 또한 동 ‘방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다국간(해
외) 거액 거래 보고 기준 20만 위안 혹 상당 외환액’을 신설함. 

이러한�중국의�OFDI�정책�기조�변화의�배경은�그동안�무분별했던�투자의�조정,�위안화�

환율�및� 외환보유고의�관리에�있는�것으로�판단됨.

□ 최근 중국의 OFDI 정책 기조 변화 배경 중 첫 번째 이유는 무분별한 OFDI 확대에 따른 실
패 및 무산 사례 발생임.

- FT(2017.2.5)에 따르면, 2016년 무산된 중국기업의 해외 M&A 규모가 약 750억 달러(약 
85.4조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됨. 중국정부의 외환 유출과 각종 해외 당국의 규제로 유럽과 
미국 지역에서만 30건에 달하는 M&A가 취소됐음. 2016년에 무산된 중국기업의 해외 M&A 
규모가 2015년보다 7배 많은 것으로 집계함.

- 취소된 M&A 중 규모가 컸던 계약은 중국 안방보험의 미국 스타우드 호텔&리조트 인수 시
도(140억 달러)였고, 이는 중국 당국에 의해 무산됐음. 2016년 2월에는 중국 푸싱인터내셔
널과 관련된 2건의 M&A계약이 취소됐으며, 중국 국영기업 차이나리소시스의 인수도 당국
에 의해 이틀 만에 무산됐음. 

- 미국에서는 10건(약 585억 달러)에 이르는 인수계약이 취소됐음. 2016년 중국 측 컨소시움
은 네덜란드 필립스의 자동차 조명과 LED부품을 취급하는 루미레즈를 30억 달러에 인수하
려 했지만,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가 이를 좌절시켰음. 2016년 2월, 차이나리소시스와 
후아캐피털매니지먼트의 26억달러 규모 페어차일드 반도체 인수도 무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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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에서는 총 20여건(약 163억 달러) 중국의 M&A가 무산됨. 독일 반도체장비업체 아익스
트론(Aixtron)은 6.7억 유로에 회사를 중국 측에 넘기려 했지만 미국정부는 아익스트론의 
고객 중에 미국 방산 업체들이 있다며 이를 차단함.

□ 이들 중 많은 M&A가 중국정부에 의해서 불발로 끝난 것은 자본유출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
한 중국정부 당국이 해외 M&A 승인심사와 외환관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또한, 미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가치가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국내 경제의 성장 
둔화에 대한 중국기업들의 우려가 자본의 해외유출을 급증시킨 배경임.

□ OFDI 정책 기조 변화의 둘째 이유는 위안화 환율 변동에 있으며, 이는 최근 세계 거시경제 
환경 변화와 맞물려 중국의 외환보유고 축소를 야기했음.

- 중국은  2015년 8월 11일 ‘복수통화 바스켓을 참고한 변동환율제’를 도입하면서 주요 국제통화로 
구성된 ‘통화 바스켓’의 환율의 변화를 위안화 환율에 적용시키겠다고 선언했음. 

- 인민은행은 별도의 매매기준율을 고시하고 상하 2% 내에서 일일 환율변동을 허용하는 시스템을 유
지해 왔음. 반면 새로운 환율제도는 인민은행이 자의적으로 매매기준율을 고시하지 않고 상하이 외
환시장에서 형성되는 환율을 매매기준율로 수용함. 따라서 인민은행이 복수통화 바스켓에 포함된 
주요 외환(달러, 유로, 엔화)의 환율 변화를 위안화에 반영하려면 상하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야 함. 

- 新제도 도입 후, 외환시장에서는 시차를 두고(달러·유로·엔 변화→ 위안화 변화) 주요 통화 
환율 변화에 따른 위안화 변화를 예상할 수 있게 되어, 투기적인 위안화 매도 및 달러 매입이 나
타나기 시작했음.

- 인민은행은 위안화 약세 시 균형 환율을 외환시장에서 형성하기 위해 보유 달러를 시장에서 매
도하고 위안화를 매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게 된 것임.

- 위안화 환율제도 변동에 따라 중국인들은 환테크에도 나서게 됨. 즉, 내국인이 주도하는 달
러에 대한 투기적 매집과 외환보유액 유출이 발생했음. 중국은 개인의 해외여행 등에 필요한 환전 한
도를 연간 5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어, 연간 1억 명 이상이 해외여행을 나서는 중국은 타인 한도 차용 
등을 이용한 달러 사재기도 나타남.(금리 대비 CPI 상승률이 높아 달러 환테크 수요증대) 

- 2015년 하반기 위안화 약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출기업들은 취득한 외화 환전을 지연하였고, 외
화차입금을 조기상환하였으며, 수입대금은 과다 환전하였음. 또 달러 강세를 우려한 중국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외화 채무를 조기상환함으로써, 그만큼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되었음. 

-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위안/달러 환율은 2016년 10월초 6.67위안에서 2016년 12월말 
6.95위안으로 급등(위안화 가치하락)했음. 위안화 환율은 2015년 8월 새 환율제도 도입 후 
1년 5개월 동안 명목환율 기준으로 약 14% 절하됐고, 중국산 제품의 수출가격 경쟁력을 
반영한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는 약 7% 절하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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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DI 정책 기조 변화의 셋째 이유는 외환 보유고 감소에 있음.
- 2017년 1월, 외환보유고는 심리적 기준인 3조 달러 밑으로(2조 9,982억) 떨어졌음. 중국 외

환 보유고가 3조 달러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11년 2월 이후 6년 만임.

- 외환관리국 당국자가 밝힌 이유는 인민은행이 외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시
장에 외화자금을 제공한 것을 3조 달러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함. 

- 이밖에 춘절 연휴기간(1/27-31) 동안 국민들의 해외 관광·소비 급증과 기업 채무상환 및 결
산 등의 재정업무가 늘어난 것 역시 계절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함. 

- 트럼프 신정부 등장이후, 만약 중미 간에 무역 전쟁이 발발하거나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고집하면 중국은 수출길이 막혀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들 것이고 이로 인해 국내 외환 보유
액 역시 감소할 것임. 

- 중국 무역흑자 중 대미 무역의 비중이 60%에 달하기 때문에 대미 무역이 중요함.
- 2017년 2월, 중국 외환보유고는 69.2억 달러가 늘어 다시 3조 달러로 회복되었음.

     

표 1. 미 달러화/위안화 환율, 중국 외환 보유고 및 OFDI 추이

일시
위안화 환율

(1$=위안)

보유 외환

(억달러)

비금융 OFDI

(억달러)

전년동월비 

증감율
2015.6 6.1136 36938.38 560 29.2%

7 6.1165 36513.10 635 20.8%
8 6.3893 35573.81 770 18.2%
9 6.3613 35141.20 873 16.5%

10 6.3495 35255.07 952.1 16.3%
11 6.3962 34382.84 1041.3 16%
12 6.4936 33303.62 1180.2 14.7%

2016.1 6.5516 32308.93 120.2 18.2%
2 6.5452 32023.21 299.2 72.8%
3 6.4612 32125.79 400.9 55.4%
4 6.4589 32196.68 600.8 71.8%
5 6.5790 31917.36 735.2 61.9%
6 6.6312 32051.62 888.6 58.7%
7 6.6511 32010.57 1027.5 61.8%
8 6.6908 31851.67 1180.6 53.3%
9 6.6778 31663.82 1342.2 53.7%

10 6.7641 31206.55 1459.6 53.3%
11 6.8865 30515.98 1617 55.3%
12 6.9370 30105.17 1701.1 44.1%

2017.1 6.8588 29982.04 77.3 -35.7%
2 6.8750 30051.24 - -

3.8 6.9032 - - -
자료 : 인민은행, 상무부, 국가통계국 (2017.3.8.)
* 주: 환율은 매월말 기준. 비금융 OFDI는 연간 월누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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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망과�시사점

중국정부는�위안화�국제화를�위해�환율의�시장화는�지속할�전망임.

 
□ 중국정부는 환율 신제도 도입(2015.8), IMF SDR 통화 바스켓에 위안화 편입(2016.11) 등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해왔음. 따라서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는 시스템
은 변하지 않을 전망이며, 다른 수단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임.

- 2017년 3월 5일, 리커창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정부공작보고)에서 지난 3년간 사용해온 
‘위안화를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표현을 삭제해 향
후 환율의 시장화를 강조함.

- WSJ은 이를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위안화가 달러화에 대해 추가 하락하더라도 
용인할 것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함.

- 과거 사례를 보면, ‘위안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표현은 연간 위안화 변동 폭을 3% 내
외로만 제한하겠다는 뜻임. 하지만 2015년 8월, 환율 신제도 도입 후 그해에만 달러화 대비 
4.7% 하락, 2016년에도 6.6% 추가 하락함. 

□ 미 트럼프 행정부 등장, 미국 금리인상 등과 같은 외부 환경 역시, 위안화 가치 절하가 예상
되어 중국기업들의 OFDI 동인(動因)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리도 타이트 해질 
전망임.

- 미국 달러의 강세가 지속되면 상대적으로 위안화 평가절하가 지속되고, 자본유출도 한층 확
대될 것임. 해외 투자은행들은 위안화가 지속적으로 평가 절하돼 2017년 1분기 말이면 1달
러당 7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함.

- 2017년 1월 4일, 인민은행은 위안화 기준 환율을 달러당 6.9526위안으로 고시함. 이로써 위
안화 가치는 2008년 5월 이후 8년 8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진 바 있음.

- 일반적으로 통화가치 약세는 수출에 도움이 되나, 하지만 급격한 통화가치 약세는 국가신인
도 하락과 대규모 외자유출로 이어짐. 

- ‘위안화 약세→ 자금 유출→ 외환보유액 감소→ 위안화 약세’의 악순환이 우려됨. 

□ IMF의 외화보유 공식에 따라 추산(2016년 Data)시 중국의 최소 보유액은 2.8조 달러이며, 
이를 한도로 중국정부는 OFDI 억제를 포함한 자금유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임.

- 소시에테제네럴은 IMF의 권고 기준을 이용해 외환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중국의 적정 외환
보유고 수준을 2조 7500만 달러로 추정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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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최근에 발표된 2017년 1월 기준 중국의 OFDI 실적(비금융 부문)을 보면, 77.3억 달러
로 이는 전년 동기대비 35.7%나 줄어든 수준이며, 2016년 OFDI 월별 누계실적도 하반기는 
전반기 대비 성장 폭이 축소되고 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환율�외�수단(OFDI� 억제�등)으로�안정적인�외환보유고를�관리할�것

으로�판단되어�이에�대한�우리나라�자치단체의�대응�전략�수립이�요구됨.

□ 이상과 같이 분석한 것을 종합하면, 중국정부의 향후 OFDI 정책은 최소 미 트럼프 정부 기
간 내내 ‘축소’ 방향을 유지할 전망이며, 그동안 중국 자금을 유치해왔던 우리나라 지방자치 
단체의 대응 전략이 요구됨.

- 향후 신규 프로젝트 축소는 물론 진행 중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공급이 어려워 질 전망임.

□ 이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중국정부 당국의 OFDI 규제에 기인하며, 이를 유발하는 메커니즘
은 위안화 환율과 외환보유고 관리의 어려움임.

- 실제 제주도를 비롯한 한국 내 대규모 중국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중단 및 중국 내 자금조성
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국내언론에 보도되고 있음.

- 제주도(2017.3.7)에 따르면 50억 원 이상 투자한 주요 외국기업(2016년 12월 기준)은 모두 
24개로 15.6조억원에 달함. 이 가운데 79%인 19개가 중국·홍콩 국적의 중국계 자본임. 중
국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리조트, 호텔, 콘도 분양, 카지노 등에 중국 자본 투자가 집중돼 있음.

□ 또한 중국정부의 개인에 대한 해외투자 제한 조치로 인해, 그동안 해외 진행 프로젝트에 대
해 여러 다양한 형태의 채널로 진행된 중국인(개인)으로부터의 투자(건설 물건에 대한 분양 
등) 역시 영향을 받을 전망임.

- 홍콩 자본의 람정제주개발은 중국인을 겨냥해 2016년 4월부터 제주신화역사공원 R지구 내 
콘도 450여 실에 대한 분양에 나섰으나, 중국인이 분양받은 비중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짐. 오는 10월 제주신화월드 1차 개장을 앞뒀으나 차질이 우려되며, 2조원에 달하는 투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임.

- 중국 녹지그룹이 투자한 제주헬스케어타운은 2016년 1단계 콘도 분양(2014년 완공. 투자금 
2천억 원)에 이어 외국계 영리병원 등 2단계 사업 중이지만 공정률 50％에서 공사대금 미송
금으로 일부 공사가 중단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측은 ‘중국정부가 위안화 하락 
방지 등을 위해 자금유출을 제한해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했지만, 사드 사태 이후 한국 여행
금지 조치로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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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F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이슈분석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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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